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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公道- 1915. 03. 10

어이켄의 宗敎思想(續)

저자미상

  此段階희 發達은 宗敎라 言보다 찰리 內心으로브터 經驗界를 支配
 萬物·理觧의 生活創造라 言이 可도다. 然나 人生心靈의 最高 意

義라 價値를 考察야 ｢人生生活은 此에 不限고 吾人은 特殊者의 制限

을 超越기 可得지며, 人道와 並히 宇宙의 無限을 對象으로야｣ 尊崇
다 얏도다. 又 實在의 全體가 即 是吾人의 問題라 人生은 此生存競爭中

에셔 自己保存이라 云 事아니라. 一層宏大 事實에 對야 努力나

니 此 다만 想像아니라,  實노 吾人心靈의 働作全部가 有時로 生存競爭

過中에셔 自己保存에만 營營듯나 然나 決코 不然지라 만약 精神

的動物된 吾人 人類는 何如間 闇澹 物質과 本能의 蔭影만 追은 不堪
特性이 有지라 於此에 비로소 人生의 尊貴과 莊嚴을 覺知것이라. 如

斯히 어이켄[루돌프 오이켄]은 人類로쎠 가쟝 高遠 位置에 置고 其 結

果 人生의 生活이 特殊 制限이 有 生活에셔 解脫을 得야 自己에 

超越며, 壙充며 成長發展케이라 엿도다. 自己를 超越 此進步 
靈的生活에 서로 轉回 境遇와 及 人生의 新問題가 出生야 性質이 變化

 境遇에 瞭然것이라. 自然狀態로쎠 見진 多數 境遇에 人의 精

神生活은 다만自己保存의 手段이며, 機械이라 리로다. 人生의 靈的生活은 

歷史的으로 漸次發達에 從야 獨立存在는 狀態에 到達나니 其  特性

의 內容과 眞, 善, 美, 의 觀念에셔 其 價値를 發達케며, 靈的生活은 發展

야 精神內部에新世界를 成立나니 此階段이 更히 一段을 進步면 人生

은 主觀과 客觀이區別되며, 槪念의 判然 主客을 分離에 至리니 此 
自然的進步의 階段이라 然나 此 境涯에셔 更히 一躍야 此 區別에 超越

면 如斯 狀態에入 靈的生活이야 眞實노 吾人의 讀美바이며, 憧憬
바이며, 又 努力지 아니치 못  對象을 作 生活이라 리로다.

又 各 個人의 生活을 儉素면 반다시 宗敎問題에 其心을 傾倒치아니
者-無나니 어이켄의 思想에 依진 莊嚴 吾人의 經驗을 待치 아니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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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有力 人格의 發展과 又 幽玄 心靈과 及 至現實界에 表現 品格

을 感得기 不能지며, 吾人은 確實이 純粹 自然에 對照야 스tm로 新

生活에 入기 可能리니, 即 眞, 善, 美, 의 崇古 位置를 廓大이라. 如

斯 吾人은｢ 普遍｣에 對야 宗敎와 如 確信을 有도다. 如斯 点으로

見면 波의 思想은 東洋思想의 大宇宙, 小宇宙라 云. 파恰似을 可知라 

所謂 普遍은 大宇宙이며, 吾人은 小我擴充의 歸結을 辱야 大宇宙된 大我와

一致케바라 云 思想은 即 波의 靈的生活擴充의 歸結을 普遍에 素과

差別이 無이라. 彼의 普遍에 對 態度｢宗敎와 如히 確信을 有다｣야

宗敎와 如히 取扱얏나니, 茲에 東洋思想의 大宇宙 及 小宇宙와 相遠은  

其 取扱의 狀態而己라.


